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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042-481-5182

주무관 황수진 042-481-5999

2017년 12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6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해외 지재권 분쟁 기업들, 절박함으로 뭉치다.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개최 -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J사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

하였으나, 이미 상표가 무단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J사는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체는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4개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H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을 이루었으나, 위조 상품 발생이 상품가치 하락 및 판매이익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일 위험에 노출된 동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 공안 현지 행정단속 및 온라인 단속을 수행함으로써

업체 이익감소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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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오는 8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완제품사의 분쟁문제로 납품사들에 발생한 구상권

청구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높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권리자를 상대로

요율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등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

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단체행동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하였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무관 황수진(☎ 042-481-5999)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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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우수전략 발표회」안내문


